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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메시지 

역l수님의 탄쟁 
(누가복음 2:1-7) 

크리스마스에 예수 

님은 태어나셨고 그 

로 말미암아 하나님 

께서는 세상을 위해 

가장놀라운 일을 이 

‘ 룰수있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 이면에 있는 심오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 

사랑의약속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하나님 사랑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정부가 ‘천하로’ 각자 자신의 고향에 내 

려가 호적할 것을 명령했습니대녹 2: 1~3). 전 세계가 이동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으셨습니 

다(미 5:2).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요 

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녹 1:34,38, 2:4~5 ; 마 
1:24~25). 요셉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에 약속하셨던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 

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었을뿐만 아니라 그 

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합 

니다. 

사랑의능력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타당 

하지 않다할지라도그힘을발휘할것입니다. 인간의 사랑 

은 강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갚고 더 강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에 보내실 것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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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별과 통방박사，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소소한 것쩨 예수님의 탄생에 펼요한 모 

든 것을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호세아， 미 

가 그리고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종의 사역은 모두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 

랑의 능력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극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하나님 사랑의 극치를 발견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 

입니다. 기적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초점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졌습니다. 인류 역사에 

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 

은 이 영광스런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 

가 베들레햄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녹 2:6~7). 예수님 

이 누울 만한 곳이 없는 것은 지금도 비슷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돈 사업 등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을무시해 버립니다. 요 

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했고 예수님 

이 누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인 

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입하기를 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 

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 

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 

어졌기 때문입니다(요 3:16).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능력， 극치가 임하기 

를원합니다.아멘. 



f) 2009년 12월 27일 추민흥헌 

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r빼 

COMMUNION & CHRISTMAS 

(19)And when He had taken some bread an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이'A.nd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Luke 22:19-20) 

、

O ur Creator God is the greatest giver He gave ljS |ife 

“ Then the LORD God formed man of dust from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being"(Gen. 2: 기 . He gives us every 

good thing , 11 Every good thing given and every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s , with 

whom there is no variation or shifting shadow" (Jas . 1: 1 기. 

Communion and Christmas are both God ’s 9 reatest 9 ifts , 

11 For God so loved the world , that He gave His orí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 but have 

eternal life"(Jn . 3:16) . His first greatest gift was given on 

Christmas, “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and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Lk. 2:7). Everyone 

who has received God ’s gift of Jesus Christ can partake in 

Communion. Communion is about the greatest gift of all , for 

whõever partakes must remember that the gift of Christ is 

the only gift that brings salvation. 

Jesus Christ gave His body, “ And when He had taken 

some bread and given thanks ,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Lk. 22:19). The prophets of old 

wrote about God taking a human body, “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 Behold , a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bear a son , and she will call 베 s name 

Immanuel"(ls. 7:14). They even prophesied where this 

special body would be born , 11 But as for you , Bethlehem 

Ephrathah, Too little to be among the clans of Judah , From 

you One will go forth for Me to be ruler in Israel . His goings 

forth arefrom long ago, From the days of eternity" (Mic. 5:2) 

Our omnipresent Lord limited Himself to a h.uman body. The 

apostle Pa 비 explains God becoming a man in a more 

beautiful way, 11 Have this attitude in yourselves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o, although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Phi l. 2:5~ 7). Jesus 

Christ humbled Himself to take on the limitations of 

humanity. At Christmas we celebrate Christ taking a body, 

and in Communion we celebrate Christ giving His body on 

the cross for our sins. 

Jesus Christ gave Hisblood, “ And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 "(Lk. 

22:2 이. The very first Communion announced the New 

Covenant that Jesus Christ gave to us. The Virgin Mary 

wrapped her firstborn in cloths; these were baby cloths of 

the poor. They were clothing for the dead. This child was 

born to die . Mary laid the Lamb of God in a manger, a 

feeding place, for He would be sacrificed for all sin. Peter 

wrote of His redeeming precious blood, “ but with precious 

blood, as of a lamb unblemished and spotless, the blood of 

Christ"(1 Pet. 1:19). John wrote of His cleansing precious 

blood, 11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Himself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1 Jn . 1: 기 . At 

Christmas we celebrate the onflowing of Christ ’s blood to 

give Him life, and in Communion we celebrate Christ's out­

pouring of blood to give us life. 

Christ gave His best. He prayed , “ My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yet not as 1 will , but as 

You will" (Mt. 26:39) . He gave everything! He is always about 

His Father’s business. Whenever terrible pain and temptation 

came to Him in this world , He was steadfastand victorious. 

When suffering , He neither complained nor threatened. 

Instead , He forgave His torturous killers . When dying, He 

was faithful and in control until the end. 

My dear friehds , today is our first Communion service 

since , Christmas . Please let’s look carefully and sincerely at 

the wondrous gift of Jesus Christ. What God is giving, let us 

take with great appreciation . What can you give to the One 

who gave His all? What can you give to the Christ of the 

manger and the cross? 1 hope you give Him your heart and 

life for His service . Amen. 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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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훌 추월 엉교 

l 다음 주일 설교 l 

성찬석과 크라스Dl스 

(19)또 떡을 가져 감샤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폼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온 내 펴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19-20) 
갱생관목사 

O 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넉넉히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 

I 리에게생명을주셨습니다. “여호와하나님이땅의흙으로사 
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 (창 2:7).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온갖 좋은 은 

사와온전한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 1:17). 성찬 

식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독생자를주셨으니 이는그를 믿는자마다 멸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하나님의 가장 귀 

한 선물이 크리스마스에 내려왔습니다.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뒤었으니 이는여관에 있을곳이 없음이러라"(녹 2:7). 하나님 

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성찬식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최고 중에 최고의 선물을 기념하는 시간입 

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물이 구원을 가 

져다주는유일한선물임을기억해야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또 먹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붐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녹 22:19). 구 

약의 선지자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에 .대해 기록했습니 

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 

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μ} 7:14). 그들은 이 특별한 아기가 태어날 장소까지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렬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 5:2).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붐이라 

는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 

에 대해 좀 더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품 

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 

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 2:5~7). 예수 그리스 

도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한된 인간의 형제를 취하셨습니다. 크리 

스마스에 우리는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 

찬식 때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라 

스도를찬Oð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피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 

와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세우는새 언약이니 곧 너희 

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끼녹 22:20). 최초의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 

도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첫아 

들을 강보에 썼습니다. 강보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기를 싸던 천이었 

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을 덮던 천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기는 죽 

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린 OJ을 짐승들을 먹 

이던구유에 뉘었습니다. 이것은장차주님께서 모든죄를위해 희생 

되실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우리 죄를 구속하신 주님의 보배로 

운 피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벤전 1:19). 사도 요한 

은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가 빛 가 

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컴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 

일 1:7).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흘러넘쳤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쏟아 부으셨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O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 

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히옵소서” 

(마 26:39).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 

버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끔찍한 고통과 유 

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며 축인 :7.1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죽어 가실 때에도 예 

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고 자제력을 앓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후로 처음 맞이하는 성찬식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 

의 김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깊은 감사로 받아들이 

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구유 안에 누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께 여러분은무엇을드릴 수 있습니까?주님을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전부를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 



’ 200q년 안 해 동안 주 암에서 인도해 추심에 감 
밥니다 . 2010년은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안 해가 

기도밥니다 . 추님을 사랑하고 순종암으로 안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크리스마스의 기석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 강은영(집사 ， q교.구) 

• 올 안 해 동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 그 가운데서도 저를 농지 않으시고 언제나 붙잡아 
시고 그 사랑을 짝인시회 추신 주님께 삼 감사밥니다 . 2010년에도 나의 모든 것을 추님께 맡기며 추 

동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예수님 사랑밥니다 죄옥연(집사 ， 니교구) 

’ 동틀 무렵 ， 기도를 마선 우 새벽 산색은 안없이 시원하다 . 또 다른 하루의 새로운 아집이 느껴진다 . 영온 
말씀으로 족족이 젖어 있을 때 오감은 기쁨파 잔양으로 온 육신을 깨운다 “오 ， 추님 감사합니다 쌓인 낙엽에 

나는 와안 양기와 매일 아집 토끼와의 인사 ， 어제보다 오늘은 덜 줍다고 유난히 수다스렵던 .J.H틀 . 그래， 지난 

도 즐겁기도 아고 아프기도 하던 일 있었지만 ， 추님은 또 다시 내게 속삭여 추신다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사랑하 

지 , 년 아니 ?" 김수남( 집사， 10교구 ) 

, 주님 ， 200Q년에도 임써 복음을 선하게 해 주셔서 감사밥니다 . 그려나 안 9H를 돌아보면 뿌린 씨앗과 거두어들인 열 

사이에 동서의 차이가 없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는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 주세요 선혀l영( 정년반 ， 에 

다부) 

’ 추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로 된 포도추를 가져온 하인들처렴， 추님의 말씀 하냐만으로 만족쨌던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용하는 자 
누리는 기쁨이 새해에 가득하기를 소망압니다 . 차미선(집사， 11교구) 

’ 예배 때마다 삼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선에 감이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인 우리 ,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 
가 사랑과 은혜로 거룩하신 추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느낀 감걱과 감사의 안 해였습니다 . 새해에는 오직 안 분 ， 예수님만을 

보며 믿음과 순용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 놀랴운 명와가 입하는 안 해가 되기를 소망밥니다 이 ·규숙(권사 ， 12교구) 

’ 마른 막대보다 못안 부족만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추신 삼 감사안 안 해였습니다 새롭게 퀴반 직분 허 
해 추심을 감사드리며 ， 맡긴 자에게 구알 것은 중성이랴 하섰으니 죽도록 증성하는 추의 신실안 일꾼 되기를 간설이 소망압니다. 윤숙 
( 권사， b교구) 

• 안 해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부 선구들에게 선발 수 있케 하신 예수님의 은혀1 ， 감사드립니다 . 정미멘교사 ， 사랑부) 

• 그릇되이 앵하며 언제냐 내 갈 길만을 고집하는 죄인을 올해에도 여전히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께 신심으로 감사드 
니다.2010년을 앞우고 다시 간구밥니다 . 외개의 영을 부어 추선서 날마다 제 안에 생영 얻는 역사가 일어냐게 하시고 ， 내가 부인되 

죽어야만 우리 추님의 십자가만 높아지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 늘 깨어 있어서 우리 추님의 세미안 음성을 듣케 하시고， 주 

이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내안에 예수님 의 생명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옹소서 . 김세양( 권사， lb교구 ) 

’ 200Q년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고 2010년도 크게 바뀌지 않을 냐에게 안없는 사랑과 긍율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주님 ! 하지만 
해가 시작될 때면 앙상 받은 복을 세어보기보다는 받을 복을 기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신성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추의 극신 은어|라 안이 없는 추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정재용(집사 ， 2교구) 

’ 안 해를 돌아볼 때 ，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내려농지 못암을 외개밥니다. 성령님 도와추세요. 저는‘알 
없습니다 . 그려나 추님께서는 그련 냐에게 안 해 동안도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섰습니다. 죄인에게 부 

추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윈집사， 8교구) 



년안해에추님이 
사랑에 감사가 념집니다. 

많은 일이 있었으냐 순간순간 붙잡아 추시고 인도하 
시는 놀랴운 사랑에 진심으로 잔양을 드립니다 아쉬움도 많 
고 후외도 많아 안펀으로는 속이 상했지만， 앞으로 냐를 위해 베풀어추 

실 그 놀라운 추님의 은종 앞에서 다가오는 새해가 기대됩니다 진실로 

십자가 복음 위에 안걸음 더 서게 된 안 해임을 감사하며 , 계속해서 냐 앵 
안 것 죄뿐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매 순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 200q년을 마무리 짓고 새해를 믿음으로 

추님과맘께 시작하고자합니다 . 박은하(집사， 5교구) 

,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족안 저에게 베풀어 추십을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욱더 임써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안 해가 되길 바랍니다. 초영절(얀수집사， 11교구) 

’ 올 만 해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밥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 날을 양하여 유일안 소망이 
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영원을 양하여 냐아가는 은핵|가 몸 된 교외를 통하여 영원하기를 소망앙니다 이유미(집사， 1교구) 

’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추님! 죄고로 슬프고 ， 죄고로 임들고 어려웠던 200q년을 추님의 선에서 추님의 복음 선교 일 

을 하며 하루 해 노을 지듯이 초용히 건딛 수 있게 믿음을 추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진의( 잡사， 선교위원외 간사) 

’ 주 은혜 안에서 안해 잘 마무리 아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2010년이 되길 기도압니다. 임연수(안수집 
사. 21교구) 

’ 안 OH 동얀 안 걸음 안 겁음 추님 인도하여 추심으로 늘 십자가의 은혜를 산양하게 하여 추섰습니다 추의 인 
도하십 가운데 유일안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선국 백성 되게 하여 추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좁은 길 

을 걸으며 주님의 종으로만 갑당하기를 소원합니다 . 권경애(집사， 1니교구) 

’ 200Q년은 감사알 것이 많았던 안 애였습니다 특히 저의 일에 진히 간섭하시어 작은 사고나 어려움 
없이 잘 운영 할 수 있게 하여주셔서 두 악기의 성경공부를 마질 수 있는 완정을 주셨습니다 똥안 성경 
마쓰으 토하여 추니이 추시 사라과 으혀|를 다시그 와이하 수 이으에 가사 I 립니다 . 새해에는 제가 머 ’ ‘ L 10---' L "2 口 , L 2 ’ M 口 口 -

저 말씀과 믿음 얀에 굳건이 서서 올바른 자녁양육과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영석 우원자가 

되겠습니다 죄미경(집사， 2니교구) 

, 십자가 붙들고 겸슨히 주를 성김 때 괴로운 일 슬픈 일 많았지만 추님의 은혀|로 200Q년도 
전도외상 직분을 잘 감당케 아시니 감사밥니다 새해엔 더 굳건안 믿음으로 늘 승리하케 하옴 

소서 . 윤석구(집사 ， 1Q교구) 

늘암께 
도와추세 

• 올 안 해 동안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예수님께서 
동앵하여 추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인의 거룩안 삶을 살 수 있도록 

요 제기(몽골팀 ， 외섣부) 

, 하나님의 은혀|로 안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추셔서 감사압니다. 내년에 
도 추님의 오른온으로 우리를 붙잡아 추시고 예수님께서 결아가신 길로만 걸어 

가게 해 추세요. 세르게이와 제냐 부부 ((15 팀， 외섣부) 



지 말고 기도하자 

소수 민족이 많이 사는 곳이라 못 알아 

듣는 척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 하 

지만 그횡11 예비된 영혼들， 특히 젊은이들 

이 기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4일째 되 

는 날， 공원에서 전도를 마치고 나올 무렵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행하기로 하였다. 경찰 

서까지 갔으나 신원을 확인한 후 금방 나올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차를 대접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 

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초|경순(권사， 10교구) 

쭈민흥헌 저11078호 

물속에 빠πl는 자에께 생명줄 펀지리라 

나의 기도제목 

전도지톨 가리키며 읽어줄 때 많은 사람은 고 

개를 끄덕인다. o}이들도 얼심히 선교 전도지를 

읽는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은 글을 몰라 그냥 

웃고 계시지만， 글을 아는 젊은 사랍들은 소리 내 

어 전도지를 읽는다. 어린이들도 소리 내어 읽는 

다. 옆 동네로 이동하자 아이들이 따라와서 어린 

이 사역할 때 합세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데려오 

기도 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흔들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도 느길 수 있다. 첫날 만난 17명 

의 영흔의 이름들을 노트에 기록해 놓았다. 한 사 

랍 한 사랍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흔들을 만나게 하셨으니 

이젠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 

나의 기도제목이 되었다. 

박미혀I(집사， 21교구) 

추님의 능력 안으로 

사역 첫날 어눌한 말이지만 물 만난 고기처럼 얼 

마나 기쁘게 복음을 전했는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대로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자연올 그대로 닮은 그들 

의 눈동자가 어찌 그리 아릅다운지. 영접기도를 따라 

하는 그들을 보며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닙 ! 저들 
을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주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공요k게게 잡혔고， 우여폭절 끝에 권고 

추방을 당했다. 다음날， 우리는 그 도시를 떠났다. 마 

음이 착참했다. 이것으로 주님의 사역이 블인가 생각 

하니 가슴이 터질 듯하고 주님께 빚진 자로서 빚만 

더 하는게 아닌가 싶었다. 그러냐 다음날 또 다른 도 

시에서 우리는 어린 영흔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구숙흐1(집사， 8교구) 

추님은 그콧에도 

처음 바라보는 선교지는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쓰러질 듯한 움막집은 가축들의 오물로 뒤 

섞여 있었고 벌거벗은 사림들이 빗물을 받아먹으며 

가족들과 가축과 어우러져 살고 있었다. 저런 사람들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하며 

주님께 기도드혔다. 그러나 주님은 그뻐도 많은 생 

명을 미리 처소마다 예비해 놓으셨다. 정탑을 하고 

난 다음날 새벽! 주님은 품으로 복음을 전할 사역지 

가 어떤 곳인지 예비해 주셨다. 수많은 사원들이 황 

금빛을 내며 즐비하게 있는데 그 앞에 셀 수 없이 많 

은 사람이 두 눈만 깜박거리며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모습을보여주셨다. 

박정윤(집사， 20교구) 

부끄려운 획 인입 니 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 

였다. 선교지에는 정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 담대하게 많은 사람 

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받 

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주님의 예비된 

영흔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곳에 선교사로 불 

러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 나라 영흔들이 변 

화되어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나는 주님께 고빽한다. “부끄 
러운 죄인입니다”라고. 정말 주님의 일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곽노경(집사， 1교구) 



저1 1078호 추민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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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자리 

2009년 한 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계획 중 한 가지는 주님 안에서 늘 기쁘고 감사하게’ 였다. 생 

활 속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기도로 준비하며 세운 결 

: 심은 교사로 봉사하는 일이었다. 이미 3년 전에 중등부에서 봉사하며 교사의 직분과 이 사역이 주 
는 기쁨을 맛 보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사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했고， 중등부를 떠나 있었 

l 다. 교사의 자리를 떠나며 “다시 교사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중등부로 오겠다”라고 말했던 게 계 
속 마음에 남아 다시 중등부를 찾게 되었고，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다. 하지 

만 무엇보다 가장 기쨌던 것은 올망졸망한 중학교 l학년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안 들어 주실 때도 있잖아. 그건 왜 

일까?" “예수님이 뀌가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제가 잘 들으실 수 있게 크게 말씀 드랄게요 

한없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어른들이라면 정답이 무엇인지 마땅히 알고 있는 질문에도 늘 솔 

직하고 순수한 대답을 해 주었고， 이러한 0에들의 태도는 점점 틀에 박혀가는 나의 신앙생활에 

늘 깨어있고 싶다는 자극이 되었다. 오랜t&게 교사의 자리에 다시 서며 아이들과 말은 잘 통할지 ， 

어려운 질문을 하지는 않을지， 나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에 들진 않을지 많은 걱정이 앞섰지만 한 

주 한 주가 흐르며 내가 0에들에게 사료k을 주기보다는 내가 0에들로 인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은 0에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 

고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해 주고， 자신의 기도제목을 나눠 줄 때는 한없이 큰 기 

쁨이 되기도 했다. 

이제 중등 1 . 2 . 3부가 중등부로 통합되었고， 나는 중학교 l학년 학생들의 교사 자격으로 중등 

부에 서게 되었다.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들은 중학교 2 . 3학년 아이들에 비해 체구가 작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l(}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 

다고 하셨으니 이 아이들이 느끼고 있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순수할지 상상해 보는 것만 

I ~ 으로도 즐겁다. 나의 주일이 주님으로 인해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기도제목에 주님은 중등부를 통 
해 나에게 응답 해 주고 계시다. 언제나 사랑 넘치는 선생님들과의 교제， 한없이 순수한 아이들과 

의 교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 

주고 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료에 나는 자연스럽게 기뻐하고 자족하는 마음들을 배워간다. 그래 

서 나는 이제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주일을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기쁘게 보낼 수 있는 가 

장 좋은 방법은 교사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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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의길 

2010년， 11도하짜 그리고 운종δtllt 

2009년 1 2월 27일 @ 

돌아올탕자 

주님! 이 무려l한 :fl믿 .. 용M빼 주I1fl，요. 여，~ 그21스도는 4대 

성믿으l 한 AJ람이πl 낼코 C!i은 아니라고 생과었을니다. 굴" 훌 모 

르는 쿄맏암과 무7f1암， 이끼일 뚱으로 저!I 삶옴 t톨 ~흰1i1 똥줬 

고， 빵록합과 흩꺼울보다는 1111111한 앵훌'!I 얻속이었을니다. 요랜 

똥암 영’흥’하고 상1it받아 7f/~ 엉흔j흩 ~I매 하고 싶었을니다. 쩌는 

흑색팀이 명몰빼 보이는 주닙'!I 성얻에 ‘i11i1링이21 탕'7f1 ’로 문울 

투드헝을니다. 

I1H까족양육부에 흩어￡니 목1\1님과 전생님률T1/IM 맡슴i흩 찌no 

쩍이고 이빼하끼 윌께 7f1도빼 주었을니다. 정맡 훌있을니다. 뽕앵 

E? 쁜도 보자 않펀 껑명잭i율 을11흩 ~~，도록 껑멍톨~~ 깡쪼}률 하는 

갯도 훌앙을니다.I1H까흑앙육부는 초2!자들에께 합 2!앙 .. 십어주 

는~밑니다. 

특itl 7ft톨 담당하A/는 싣생님'!I DH먼 정극i옴 111르는 밑슴과 끼 

도 때문빼 주일마다 합'~/!I 눈훌훌 훌혔습니다. !I십과 쿄맡으로 

굳이배흰 7ft!1 까슬이 녹아LH휠고， 낼국 7ff는 하나님과 빼'~닙i율 

믿께 도l멍을니다. 함 뺑록과 뽕3’tg 여l수닙i옵 떠LIM는 짙대로 없 

다는 껏도 일앙을니다. “믿이요， 진'21요， 앵명이싣 여，~님을 LH11 

믿1\1울니다 

정인영(성도， 새가족앙육부) 

연대의 많은 교외는 부용을 위예 뎌 냐은 방법을 쭈구이는 데 먼력을 투구이고 힘nl만 아냐님깨1 '껴는 뎌 냐은 
"t람들을 암고 께|낀다. 오늘날 교외에 필요인 것은 뎌 많은 미멀이냐 매로운 쪼찍이냐 매로운 방법들이 아니랴， 

명령재11껴 쁘일 우 입는 ìl도의 마람들이다. 즉， ìl도의 능력을 찌|엄얀 ìl도의 용I\t들인 껏이다. 멍령님은 어떤 

미멸이냐 방법이 아닌 미람에꺼| 임야미며， 어떤 거생안 껴|획이 아니랴 ìl도의 미람들에꺼1 ìl름을 부으낀다. 

미금 쭈님은 일문을 찢고 페|민다. “이르미되 쭈우알 껏은 많되 일문이 쩍으니 그려므로 쭈우이는 쭈인에꺼| 

쟁이여 쭈우알 일꾼들을 보내 쭈모며 이라 쭈우알 일꾼은 부유아고， 일력이 ~는 일문이 아니다. 보필 것 없 
어 보일미라도 명령에 마로핍어 그리므도의 입npt를 붙들고 ~는 I\t람이다. 엉령의 미람은 ìl도얀다. 입npt 

의 일꾼은 둔증얀다. 내자 며|운 모든 게|획을 내려놓고 ìl도Otnt. 그리고 npl를 부인이며 말뜸에 둔증Otnt. 

2010년에도 쭈님은 역"tOt일 것이다! 

\ì 새가족을왼영입니다 φ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561 채수진 17 중IC그 -닙õ 류연주(1 끼 

1562 김예은 7 f ?5tE c=5-F「→ 최수민(끼 

1563 김상현 4 ε 그s〈ε C=§;「tj- 김요한(5) 

1564 이준민 4 중EI5-닙「 이율의(1 ) 

1565 주지은 4 중드。-닙「 임현지(4) 

1566 이병일 12 청년 1부 김단용(18) 

1567 박증원 3 중등부 김혜연(3) 

1568 이상동 24 장년1부 최영득(24) 

1569 남연우 3 장년1부 남경숙(3) 

1570 윤대희 3 장년 1부 

1571 흥윤지 9 3‘i:-Ec드a -tTj- 김연희(9) 

1572 소완삭 25 외선부 전찬욱(1 끼 

1573 이민정 17 대학부 김효남( 1 2) 

1574 박혜영 3 청년 1부 오길^K 1 9) 

1575 정영훈 12 청년 1부 김경미(2 1 ) 

1576 -?「〈 니E4i -:‘「 21 대학부 강호성(23) 

1577 신혜승 4 ~드c그득-닙õ 문주영(23) 

1578 이승규 13 청년 1부 

1579 신효은 14 대학부 안지영 (1 8) 

1580 박포일 16 대학부 정현위11 ) 

1581 박효진 3 정년 1부 

1582 양장은 2 청년1부 곽상조(1 이 

@양 홍언교회의 안 가족이 되기를 월하시는 분은 
온 'iJ 203!2 새가족 등록쉴로 오시기 바랍니다. 짧 



보입 

남 녀전도회장전체월례회 

일시 : 27일(오늘) 15:10 장소 : 제 1교육관 407호 

엉셰 

이옥선 타교집사(이 영자 집사의 부친 문경안 안수집 

사의 장인 ， 23교구 청솔구역)/17일 별세 ， 19일 장혜 
2. 김복심 타교집사(김영회 권사의 모친 장철규 장로의 
장모， 21교구 계산구역)/18일 별세 ， 2 1 일 장례 

3. 김월선 씨(최정자 집사의 모친 · 김부철 성도의 장모， 

2 1교구 광명구역)/19일 별세， 21일 장례 f 

4. 서순남 성도(김홍철 성도의 모친 유혜숙 집사의 시모， 

6교구 장실4구역) 1 20일 별세 ， 22일 장례 

5 유입순 타교권사(유지춘 집사의 시모， 16교구 신당2구 

역) 120일 별세 ， 22일 장례 

6 김점기 성도(문은섭 성도의 남편 김숭회 권사의 부 
친 · 정남규 성도의 장인 ， 1교구 목양4구역) 1 20일 별 

세 ， 23일 장려1 

7. 이수광 타교사모(송정숙 집사의 시모， 1교구 역삼5구 

역) 1 2 1 일 별세 ， 23일 장례 

2010년 빼3자 CMTC<-션i흩!!) 

밑시 : 1훌 3밑(다를 주밑” 장소 : 링l리흩 

시 간 | 강 의 
18:15"'18:251 오리엔테이션 
18:25"'19:151 주제강의(기도하며 나가는 선교) 
19:15"'19:4012010년도 선교정책 

빼2ltCMTC 션과수헌회 (띔딘위로장씩íl'i/) 

밑시 : 1뭘 9밑(토) 13:00~17:00 장소 : 111교욕판 307호 

2010년 시무찍를지 요팀 에간 

주민흥헌 

교메쇼석 

각 교꽤|서 배부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은 수렁해 가시기 비랍니다. 

정년1부 밑흩엄기 수린피 
일 시 ‘ 2010년 1월 1일(금) 13’00~1700 장소 째교육관 401호 본문 : 다니엘서 

2010년 켠반기 견도회장딘 g성톨린 
일 시 : 2009년 12월 6일~2010년 1월 31일 매주일 15:1O~16:oo 장소 :재교육관때7호 

원도 • 션교 4씨 기도피 일 시 매주일 16:ÜÜ"'16:30 장소 ， 길렬리흘 

태션지 카드 학성 기간(각 교구톨) 일 시 2009년 12월 20일~2010년 1월 30일 

섣교g어 흩련 
일시 ’ 매주일 15:00 장 소 ; 째교육관 50\회킴보디애 505화베트냄 Eæ회인되 

2010년도 현반기 흥힌장획생 션낼 

1 ‘ 선발기준 
@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자 
@ 교회학교에 재적 중인 교 대 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생 
@ 모든 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잠석하며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2 신정기간 : 2009년 12월 27일(오늘)~2010년 1월 10일(주일) 16:30까지 

3. 선발시험 : 2010년 1월 22일(금) 13’00 
4. 문의 및 신청장소 : 교육국 1r 552-8200(# 472, 473) 

1 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찬S뼈I~~ 수요예배(권새 

II m W V 
(안수집세 

II 
3 노은영 김성호 장철환A 이상복 박광식 박우현 강 옥 김숭희 

10 구원섭 차신득 정태동 신광철 엄복섭 예정호 오정 례 이설희 

17 최경하 합철주 이 훈 박성명 송두섭 이신동 장금자 이명희 

24 김영주 임창식 이태식 이달옥 정창수 허만선 정옥화 김화순 

31 전계식 신상수 이호일 박종율 배춘식 백종운 이명옥 이명회 

새벽기도회 (12/28-1/3) 

저11078호 

야짧 충현 기도의 참 
“야에 예수쩨셔 야르사되 야에치 져률융사하에 추융소셔 

차'1흩야 하는 껏융 얄치 못항이니이다 ” 

띠 충현의 모든 성도가 새벽을 깨우며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 

수의 휩롬 tl)이 되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 : 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 
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a 모든 위원회 및 부서틀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뭇(벌 2:2)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 
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a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 
(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문이 
양성(팀전 4:6)되게 하소서. 

딩 1.1 . 1 전도(딛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 
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딩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 8)에 모든 성도가 '7t는 선교사， 보 
내는 선교샤 (벤전 2:9)가 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 
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녹 2:36)를 통하 
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12/ 28 (월) 12/ 29 (화) 12/30 (수) 12/ 31 (목) 1/ 1 (음) 1/ 2 (토) 1/ 3 (주일) 

g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 납골시 
설 건립 및 함양 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 
(골 2 : 15)되게 하소서. 설교자/기도자| 강호성/송두섭 안치원/문연식 유재진/박미련 강병구/박용기 양태선/허만선 탁정헌/강영미 김성헌/이옥주 

설 교 본 문| 녹 2:1-20 갈 1’1- 10 길 1:11 -24 길 2‘1-1 0 

예배 담당 (12/30-1/3) 

날짜 예배 설 교 사회 기도 

12/30 
수요 I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갈 6:11- 18) 김근영 목사 융요한 정은숙 

수요II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녹 1:39-45) 김성헌 목사 이광현 홍현기 

갈 2:11 -21 갈 3’ 1 - 1 4 길 3:1 5-29 

찬양 -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호산나찬양대) 

찬란한 새벽(실로암 찬양대) 부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I 

2010년 겨톨생경악과 및 수현회 
유밑안쇼망011，수그리스도(의전 4:13~18) 

월 시 장소 

1/1 
신년 I 만약오늘 예수님이 오선다연(살전 4:13- 18) 김성관목사 양재웅 강명구 내 구주 예수를 더욱사랑(연합 찬양대 · 오케스트라) 

고둥부 1월 4일(월)"'6일(수) 충현기도원 
엉아부 1월 5일(화) 저11교육관 110호 

신년 II 만약오늘 예수님이 오신다연(살전 4: 13-18) 김성관목사 장훈 김익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연합 찬양대 • 오케스트라) 유아부 1월 5일(화) 저11교육관 201호 

주일 I 성찬식과 크리스마스(녹 22:19-20) 김근영 목사 정민권 노은영 〈예배전찬양〉 
유치부 1월 5일(화) 저11교육관 207호 
초둥1부 1월 5일(화) 저11교육관 407호 

주일 II 성찬식과 크리스마스(녹 22 : 19-2이 유재진 목사 강호성 김성호 저 야기 장이 들었네 외 /소프라노조혜인(임마누엘찬양대) 초동2부 1월 5일(화) 저11교육관 507.호 

주일 m 성찬식과 크리스마스(녹 22:19-20) 김성관 목사 김익환 장철환A 주를 경배하리 외 /바이올린 김유정(할렐루야오케스트라 악장) 
장년1부 1월 9일(토) 제1교육관 207호 
흥동부 1월 11일(월H3일(수) 충현기도원 

1/3 
주일 N 성한식과 크리스마스(녹 22:19- 20) 박준식 목사 최진철 이상복 오 베들레햄 작은 골 외 /바이올린강혜연(아벤 오케스트라 악장) 에바다부 1월 23일(토) 저12교육관 1층 

주일 V 성찬식과 크리스마스(녹 22:19-20) 최성득 목사 하종철 박광식 웬말인가 날 위하여 /소프라노 김현정(벨엘 찬양대) 
대학부 2월 2일(화)"'4일(목) 충현기도원 
청년2부 2월 27일(토) 저12교육관 2충 

주일창양 나는 세상의 빛이라(요 8:1-12) 김성관 목사 양재웅 박우현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오전 7 :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이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 :00 

수요예배 I 오전 11 ’00 II 저녁 7:00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 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둥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중퉁부 오전 10:30 갈렬리 훌 

고퉁부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 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5 제 2교육관 2충 

기토원집회 안내 (~ 031-766-5425) 

장소 

보」 다 u 

본당 

보」 다 U 

본당 

본당 

오전 1 1시에 드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1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1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될니다‘ 

본당 

본당 

본당 

본당 

Sim때an없JS translatioos in English, Chinese, J때anese 

and 혀n l.ang뻐ge are av잉녕ble at the Be빼1 0'’ cl∞k 
wαship ser씨ce， and sri 벼nkan， Chinese, Mongclian, 
Russian, Hindi and I때onesian are 허so available at the 
One 0' clock W，αship service 

구분 시 간 장 ~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 2 : 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 훌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GO(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ι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멘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 :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임마누엘 찬양대 / 고둥부 청년1부 2월 28일(주일)"'3월1일(월) 충현기도원 

[ 섬 기 는 분 들 l 
• 우|임목사 김 성관 

l 시무장로 - 부목사 

유노지쩨광딘헌이시 재 이정위원 훈장 김동신종부구장 차신득 이총석 박인기 정진호 김익환 장 훈 이회식 
친앙위원징 예루실햄않때징 에비다부 19.교구 1교구 신교위원회 12교구 

임무천 진딩회홍서용기 전재정홍위렬 김단용 김환기 하총철 안치원 양재웅 유재진 캉명구 
행정위원 원 18.교구징 징번1부장 5교구 2교구 추n흩헌 3교구 22교구 

선원교웅위원철징 이 7교형구징수 안행통3부현징 황 12교의구만징 ~f 김2교구육위형원징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최성득 박용현 

최23교윤구덕징 이전도계위안원 박행정덕위양원 이태식 봉 박사홍위원규장 
17교구 대회|부 9교구 11교구 24교구 

원 11교구징 이광현 강호성 윤요한 김근영 박준식 

~I권2교영구위옥원징 조종환 배춘식 김3교영구징달 이봉사실위호원 
16교구 21교구 15교구 칭년1부 8교구 

에배위원징 용사위원 최진철 정민권 이재현 이순식 김성헌 

최지융 노영한 박소앙철부구징 제 정3교청육위길원징 신 19교상찜수 
13교구 14교구 6교구 18교구 중등부 

건축위원 김백만 김운창 하형욱 김정훈 장지원 
고체숭 강철형 김예배영위응원 이달 '1부욕장 장철환A 20.교구 10.교구 23교구 7교구 
깅사위원장 기획위원 유i 부장 ε션2부장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정24교선구현집 제 안1교석구위현원징 • 여전도사 
등록실부징 17교구징 예배위원 

홍순애 이육주 김말자 
김건축 연위근원 김 깅사창위국원 김중선 초 임중돼창설식부정 진 행정학위래 윤인숙 김 연식 9교구징 원 6교구 3교구 5교구 1 8교구 16교구 

김제1신국 전계식 전은배 석재정영위식원 구 재정재위완원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천옹희 김정차 
교구장 초등2부징 20교갱 10.교구 8교구 12교구 7교구 14교구 

송기획두위원섭장 유 틱이상부태장 박상대 김규석 신선교광위철 김정희 이복순A 류진희 잉태주 강영미 
강교구징 행정위원장 원 4교구 20.교구 고등부 1 7.교구 15교구 

정2교창갱수 엄전도복위섭원 이상석 오순도 제 양1교기웹수원징 욕미자 이복순B 황순란 검청운 강육련 
칭년2부징 기뾰l영천양댐 9교구 11교구 21교굿 24교구 1교구 

딩김회태부서식기 김철환 검 연태 김영뼈종홍징 장 15철교댐환B 정원엄 서명란 조현영 이향란 장혜구 
16교구징 전도위원징 23.교구 13교구 교재연구 2교구 1 9.교구 

정4교태구징통 이 6교세구징영 이봉사성위섭원 장긴환철{원규징 이보신 나영실 오숙영 
중등부징 

a교구 칭년2부 
이상해 김5교성구징호 조 8교중구장민 이 기도호원일깅 추 10교병구창장 13교구징 

• 외선부X’도 나기태P 입D최!누옐세친빼진정 어 김비홍디부기징 박광식 류기명 박가족성S욱명부징 - 사랑부지도 신범식 
초등1부장 14교구징 새 

이칭년상1부복징 O 지앤친규앙성대징 박 전도종위율원 문 유이효부식징 노예배은위원영 l 전임지휘자 김원섭 김송회 김진협 

구봉사원위섭원 최예배겸위하원 김대학영부주징 윤 고등해부균장 실로 최앙민친엠석징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응영 한경쑥 
이창회 김명성 백재징봉위선원 · 선 교 사 송요한 신쿄위원 외신부징 

I.!'.I!J !.ιDl!IìlBι111잉I섣앙I메킹. 


